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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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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고….. 비록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도 아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랑에 관 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안의 모든 것이 때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집에서 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집을 간수하는 사람이지 가정을 만드는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고 가구에 광을 내는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자녀들은 청결을 배우겠지만 신성을 배우지 못한다.


사랑이란 먼지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찾는 일이다.


사랑은 깨끗하게 닦아 놓은 유리창에 새롭게 묻혀진 적은 손자죽에 미소를 질 수 있는 일이다.


사랑은 업질러진 우유를 닦기 전에 아이의 눈물을 먼저 닦는 일이다.


사랑은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기 전에 아이를 먼저 안아주는 일이다.


사랑은 시련 속에 존재한다.


사랑은 꾸중이요 힐책인 동시에 사랑의 반응이다.


사랑은 갓난 아이와 함께 기어 다니고 한두살 짜리 아이와 함께 거르며 너댓살 짜리와 함께 달리는 일이고 그들이 청소년이 되면 함께 정도에 서서 성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사랑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완전해진 집에서 영광을 느꼈지만 이젠 내 자녀의 완전에서 영광을 추구한다.


엄마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훈은 사랑이다.


이상입니다. 읽어볼 수록 마음에 닿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부인이 집밖에 나갔습니다. 세사람의 백발 노인이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 부인은 세 노인을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들어 오셔서 음식을 잡수세요.” 라고 그 부인은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인에게 남편되시는 분이 안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했다고 하자 그들은 부인만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후에 남편이 귀가를 한 후에 그 부인은 다시 그 노인들을 집안으로 돌어 오시도록 권했습니다.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세분의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그 세분은 자기네 들의 이름이 “부”, “성공” , “사랑” 이라고 하면서 셋이서 함께 들어갈 수없다고 하고 그 중의 한사람만을 집에 데려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를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성공”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 사랑”을 부르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부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부인이 나가서 “사랑”이라는 노인에게 들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도 “부”도 함께 따라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저는 “사랑”을 들어 오시라고 했는데 왜 함께 들어 오십니까?” 라고 다른  두분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 당신이 “부”나 “성공”을 초청을 했으면 다른 두 사람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데 “사랑”을 초청하면 다른 두사람도 함께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와 성공이 항상 함께 하거든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미덕 중에서 사랑은 최상의 미덕이겠지요.  성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끝
